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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내년 미국 증시 상승 속도 둔화될 것”

미국 10월 무역적자 10년래 ‘최대’

내년 미국 증시의 상승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내다

봤다.

5일 파이낸셜타임스(FT)에 따르면 월가 전문가들은 

실적 성장세 둔화와 경기 부양 효과 축소로 미 증시를 

부풀릴 바람이 다소 빠질 것으로 진단했다.

골드만삭스는 내년에도 미 증시 불마켓이 지속될 것

이라면서, S&P500지수의 경우 내년 말이면 2,850에

서 3,000수준까지 5%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. 다

만 주식보다는 현금이 더 강력한 자산이라면서, 주식 

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.

‘성장주 투자의 아버지’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티 

로우 프라이스는 시장 펀더멘털이 여전히 강력해 강

세장 전망을 유지해도 될 것이라면서, 다만 지난 10월 

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

지난 10월 10년간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. 수입은 늘

고 수출은 대두를 중심으로 감소해 무역적자는 5개

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.

6일‘뉴스핌’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10월 무역

적자가 한 달 전보다 1.7% 증가한 555억 달러라고 밝

혔다. 이는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최대치다. 이로써 

미국의 무역적자는 5개월 연속 확대됐다.물가를 반

영한 상품 수지 적자는 10월 879억 달러로 9월 872

억 달러보다 증가했다. 10월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은 

0.1% 감소한 2,110억 달러였으며 수입은 0.2% 증가

한 2,66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.

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무역

적자는 10월 한 달 전보다 7.1% 증가해 사상 최대치

인 431억 달러를 기록했다. 미국은 2,500억 달러 규

모 중국산 재화에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벌이

무역 이슈나 연방준비제도(이하 연준)의 정책 긴축이 

갑작스러운 조정을 불러왔 듯이 내년에도 헤드라인 

이슈에 따라 시장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.

모간스탠리는 내년에도 증시 흐름이 올해와 비슷

하겠지만 시장 변수는 올해와는 다를 것이라면서, 

실망스러운 실적 성장세와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지

고 있는 연준 등이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. 모간은 

S&P500지수가 2,400~3,000 범위 안에 머무를 것으

로 예상했다.

피델리티는 정치나 무역 이슈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

사로잡겠지만 결국 시장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는 기

업 실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. 또 글로벌 증시 최대 

위협은 부채이며, 첫 신용 사이클을 지나게 될 중국을 

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고 있다. 중국 역시 비슷한 규모로 관세를 부과해 대

응에 나섰다.

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

주석은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고 무

역 협정을 재개하기로 했다. 그러나 중국 통신장비업

체 화웨이 창업자의 딸 멍완저우(孟晩舟) 글로벌 최

고재무책임자(CFO)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캐나다 

밴쿠버에서 체포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

다시 난기류를 만났다.

무역 분쟁 속에서 중국이 겨냥한 미국의 대두 수출

은 8억 달러 감소했다. 민간항공기 및 엔진 수출 역시 

감소했다. 반면 석유와 소비재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

기록했다. 특히 10월까지 달러 강세는 전반적인 수출 

성장세에 타격을 줬다. 소비재 수입은 20억 달러 증가

해 사상 최대치인 5,740억 달러로 기록됐다. 자동차 

수입 역시 10월 중 사상 최대치였다.

11월 민간 신규 고용 둔화

지난달 미국 민간 고용시장이 둔화했다. 이에 따

라 월평균 20만 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생겼던 미

국 경제에서 고용 개선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진단

이 나왔다.

시장정보업체 ADP는 전날 지난달 민간부문 신

규고용 규모가 17만9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

다. 이는 올해 월간 평균치 20만3,000건도 크게 밑

도는 결과다. 서비스업에서 16만3천 명이, 제조업

에서 1만6천 명이 각각 고용됐다. 앞서 전문가들

은 19만 명을 예상했다.

지난달 신규 고용은 중견기업에 집중됐다. 종업

원 50~499인의 중견기업에서는 11만9,000명이 

새로 채용됐다. 소기업과 대기업의 신규 고용은 각

각 4만6,000건, 1만3,000건이었다.

산업별로는 재화 생산업에서 1만6,000건, 서비

스업에서 16만3,000건의 신규 고용이 이뤄졌다.

업종별로 보면 건설 부문과 제조업은 각각 1만 

명, 4,000명을 새로 채용했으며 전문·경영직과 교

육·의료 부문에서는 각각 5만9,000명, 4만9,000

명이 새 직장을 찾았다.

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이코

노미스트는“11월에는‘날씨 변수’가 없었다는 점

을 고려하면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보

여주고 있다.”면서“고용 시장이 탄탄하기는 하지

만 정점을 지난 것 같다.”고 말했다.

기업들의 감원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과

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.

재취업 지원업체인‘챌린저, 그레이 앤드 크리스

마스’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11월 감원 계

획은 약 5만3천 명으로 집계됐다. 기업들의 감원 

계획은 지난해에는 3만~4만 명 범위였지만, 최근

에는 5만 명을 웃돌고 있다.

특히 자동차기업 제너럴모터스(GM)의 감원 방

침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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